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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승 둘이 와서 나눈 대화다. 그

들은 집요하게, 그러나 간절하게 영

혼의 존재와 무아(無我)부분에 대해,

그리고 육도윤회의 실체에 대해 물어

왔다. 이에대한나의대답을옮긴다.

팔만대장경에 담긴 내용은 크게 둘

로 나뉘는데 세제불교(世諦佛敎)에

대한 방편설과 진제불교(眞諦佛敎)

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진제와 세제

불교에 있어 양대 대표적 가르침은

중도사상(中道思想)과 연기법칙(緣

起法則)입니다.

한국불교에서는 여지껏 중도(中

道)를좌(左)와우(右)로기울지않는

균형과 조화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

나 이는 유교의 중용(中庸)사상일 뿐

불교의 중도(中道)에는 균형과 조화,

변두리와모서리가없는것입니다.

불교의 중(中)은 정(正)으로써 양

변불락(兩邊不落)이 아닌 양변무애

(兩邊無碍)이자 무변중심(無邊中心)

입니다. 변두리와 모서리, 좌(左)와

우(右)도없는, 이르는곳마다중앙이

요 발길 닿는 곳이 정토(淨土)인, 임

제선사의 수처작주(隨處作主)가 불

교의바른중도(中道)인것입니다.

삼론종(三論宗)에서도 팔불중도

(八不中道)를 팔불정관(八不正觀)과

팔불중관(八不中觀)으로 해석을 넓

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의 중(中)은 대(對)와 변(邊)에서 자

유로운 것이며, 정(正)은 미(迷)와

사(邪)에서 걸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교의 중도(中道)는 균형

과 조화를 유지하기 위한 가운데(中)

가 아니라 언제나 동서남북의 중앙

에서 오늘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고

넉넉하게 행복과 자유를 누리며 살

아가는 자유인으로서의 가운데(中)

를 누리는 중(中)으로 해석함이 옳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기법칙(緣起法則)을

교과서적으로 원인과 결과로만 받아

들이는 경우입니다. 창조주인 브라

흐만(Brahman)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아트만(Atman)의 존재는

은근히 인정하려는 뿌리 깊은 모순

을 한국의 불교도들은 떨쳐버리질

못 합니다. 심지어 일생을 오롯이 수

행해온 어느 수좌스님까지 무아(無

我)는 인정하나, 미세작용의 진여(眞

如)의 존재에 미련을 두고 있을 정도

입니다.

그러나 상호의존적 연계작용으로

성(成), 주(住), 괴(壞), 공(空)과 생

(生), 주(住), 이(離), 멸(滅)이 있을

뿐, 영원불변하는 아트만(Atman)의

존재는있을수없는것입니다.

불교의 경전에는 어느 경전이든 영

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으며,

자성(自性)과 마음(心), 불성(佛性)

등이 주관적, 주체적 주인공으로 등

장할 뿐입니다. 불교를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하려면 누구나 삼론

종(三論宗)의 중론(中論)과 십이문론

(十二門論)·백론(百論)을 연구해야

합니다. <중론>과 <십이문론>은 나가

르주나(용수)의 가르침입니다. 백론

은 현재 절반인 오십론만 전해져 오

고 있는데, 용수보살의 제자인 제바

(提婆)보살의 가르침이며,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가르주나 역시

중론에서 팔불중도를 등장시키며 정

관(正觀)과 중관(中觀)으로 무애중도

(無碍中道), 무득중도(無得中道)에

이르는 진리의 세계를 펼쳐 보입니

다. 무아(無我)부분에 있어서도 철저

히 무아(無我)를 인식시키며 명쾌히

아트만의존재를부정합니다.

“과거 세상에 내가 있었다는 것은

(過去世有我)/ 그런 일은 있을 수 없

는 일(是事不可得)/ 과거 세상에 있

었던 내가(過去世中我)/ 금생의 내

가될수없도다(不作今世我).”

또한 제바보살의 백론(百論)에서

도 영혼문제, 윤회문제가 등장하는

데, 백론에 등장하는 영혼은 신(神)

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고, 육도(六

途)가 아닌 오도(五途) 즉 천상, 인

간, 축생, 지옥, 아귀만 등장합니다.

용수와 제바보살이 불멸(佛滅)후

700~800년 이후 인도사람들이고 보

면 그 당시까지도 아수라(阿修羅)의

등장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거듭 밝혀 두지만 육조단경에서도

혜능선사는 사후의 극락이 아닌 당

생정토(當生淨土)요 당생윤회(當生

輪廻)에 대한 가르침을 펴고 있음을

잊지말일입니다.

<해석분>에서 제시된 기신론의 중심

테마에 관한 설명 중 삼대(三大) 곧 제

(體)·상(相)·용(用)은 사물을 설명하

는세가지방식으로기신론의독창적인

방법이다. 체(體)란 본체라는 뜻으로 보

이지 않는 근원인 제1원인(第一原因)을

말하고 상(相)과 용(用)은 보이는 결과,

현상작용을 말하는 것이다. 기신론이나

대승경전에서의 부처는 진여를 인격적

으로 의인화하여 표현한 말이다. 진여

곧본래의깨달음을실현하기위해서수

행하던시절에큰자비심을일으켜남을

위해 덕을 베푸는 일을 실천한다. 특히

중생들을 포섭하여 그들을 이롭게 하고

참되게하려고온갖방편을써서이타행

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의 노력이

모두진여의작용이다. 중생의입장에서

보면 무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행적

(先行的) 노력이라 할 수 있으며, 동시

에 불보살의 경우에는 본래 수행과정에

서 자연적으로 실천하는 행이므로 본행

(本行)이라한다. 

그런데이진여의작용이수행의정도

에따라다르게나타나는사례를본문에

서 설명하고 있다. 진여 그 자체는 불가

사의하고신비로운것이다. 또한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진여가

바로 마음 안에서 그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다. 하지만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식(識)의 경계가 차별이 있다. 분별사식

(分別事識)이란 안(眼)·이(耳)·비

(鼻)·설(舌)·신(身)·의(意)의 육식

(六識)의경계다.

이 분별사식에 의하여 범부나 이승

(二乘)들이 보는 진여의 용을 응신(應

身)이라 한다 했다. 마음의 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응신이 자기 자신의 마음속의

전식(轉識)이 움직여 나타난 것임을 모

르고마치밖으로부터온것처럼생각하

여 그 나타난 대상에 물질적 요소가 있

다고 여긴다. 이 응신은 중생의 종류에

따라여러가지상이한형태로나타나며

범부의거친마음에대응하여나타난다. 

처음뜻을낸보살들의지위로부터수

도의과정을거의완성한보살들의지위

에이르기까지거친마음이사라진미세

한 상태의 업식(業識)으로 보는 진여의

작용을 보신(報身)이라 한다. 이 보신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온갖아름다운형태와육체적기능및특

징들을 다 갖추고 있다. 동시에 이 불신

이거처하는국토에는온갖종류의장엄

이있다. 어디에나나타나는보신은공간

적으로 제한 받지 않고 출현하며, 항상

위대한지혜의힘을간직하고있다. 바라

밀다의 완덕(完德)을 갖춘 결과로서 나

타나는이보신은진여가훈습하는신비

로운힘에의하여성취되는것이다.

보살들의 경우에는 마음에 조잡하고

거친생각이사라져다만미세한업식으

로 진여를 보기 때문에 진여의 법이 마

음 자체임을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외형의 모습은 한정적으로 범위

가 제한되지 않고 인간의 사유에 의해

무한히다양하게나타난다.

이와같이마음의상태에따라진여의

모습이다르게나타나는것은진여의참

된 이치를 외갈래의 방식이 아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삼매 속에서 진여를 보게 되면 온갖

종류로 장엄된 모습이 무한하게 나타난

다 했다. 나아가 업식을 여의면 보이는

것이 없다는 것은 업식을 여의면 능견

(能見)과 소견(所見)이 사라지기 때문

에 나타나는 색상도 없으며 바로 진여

자체에계합되어버리기때문이다. 

본문에서는여기에또한가지의문을

제기한다. 제불의 법신은 색상(色相)을

떠나 존재한다고 했는데 색상이란 눈으

로볼수있는물질적형태이다. 다시말

하면 눈이 볼 수 있는 감각의 대상이다.

그렇다면색상을떠나있는법신이어떻

게 색상을 나타낼 수가 있는가 하는 의

문이제기될수있다. 

이에 대한 설명이 법신이 곧 모든 색

의 체이며 근원이라는 것이다. 모든 물

질적 형태는 진리의 몸(法身)에서 나온

다. 그러므로색(色)과심(心)은둘이아

닌 하나다. 다시 말하면 물질이니 형태

니하는색은생멸심, 즉업식이전식(轉

識), 현식(現識)으로 전환하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색이 곧 심이요 심이 곧

색이다. 또한 생명심이란 근본에서 볼

때 진여의 작용이므로 이를 지혜라 할

수있다는것이다. 
이르는곳이중앙이자정토세상

‘수처작주’가르침이바른中道

진여작용으로중생을교화하다

윤회와 無我에 대해

향봉 스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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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안스님의〈대승기신론〉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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菩薩悲心以施 體
。
世間 生以結

使 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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得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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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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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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凉 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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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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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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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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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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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욕지어비상불리범부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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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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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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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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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보살은 자비심의 보시로써 근본바탕

으로 삼고, 세상의 중생은 얽히는 것으

로써근본바탕으로삼나니, 모든고통을

깨끗이 없애 한 맛을 내게 하며, 기쁨을

얻도록 자비심으로 보시를 행해야 합니

다. 해는 밝게 비추는 것으로 작용(用)

을 삼고, 달은 청량함으로 성품(性)을

삼나니, 보살은 자비심으로써 근본바탕

을삼기에지혜와재물로보시하여일체

를 안락하게 합니다. 가령, 태내에서부

터 늙기까지 열 가지 차별된 시기가 있

고, 비록 늙었다 하더라도 어린아이 때

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보

살은보시에목마른마음으로중생을구

제하되범부의모습을버리지않습니다.

욕심을 여의고 비상비비상처(非想非非

想處)에 이를지라도 범부의 모습을 버

리지 않습니다. 보살은 보시의 마음을

버리지않고중생을구제하는것이역시

이와같습니다. 보시의목마름을제거하

고자 한다면, 응당 큰 보시의 물을 먹어

야 합니다. 보시로 갈증이 잠시 쉬어도

다른 갈증이 그치지 않는 것은 사랑과

즐거움을 베풀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일체중생은먹을것을의지해살아가는

데, 큰 자비심도 역시 이렇게 보시에 의

지해서존재하게됩니다. 

해설

보살(菩薩)이라는 말은‘보리살타

(bodhisattva)’의 한역이다. ‘보리

(bodhi)’는 깨달음이며, ‘살타(sattva)’

는 중생이라는 말이다. ‘깨달은 중생’이

라는 뜻도 있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

는중생’이라는뜻도있다. 그러나‘부처

님의 마음과 행을 삶에 구현하는 이’라

는 숨은 의미가 강하다. 그래서 보살은

자비심의화신일수밖에없다. 중생을불

쌍히여기고고통에서저열반의언덕으

로이끌어주는친절한안내자가된다. 그

런데. 이 보살의 자비심의 근본바탕을 <

대장부론>에서는 보시라고 강조하고 있

다. ‘바탕’이라는 말은‘근본’이라는 말

이다. 근본은 뿌리다. 나무의 줄기와 잎

을 내게 하는 힘이요, 열매를 맺게 하는

근원이다. 집으로치면기초이며, 주춧돌

이다. 모래위에 집을 지을 수 없고, 뿌리

없는 나무가 자랄 리 없다. 그래서 부처

님의마음씀과실천행이보시에있다고

하였다. 

<관세음보살보문품>의 32응신을 살펴

보면, 관세음보살은 32응신으로 화현해

보살도를행하는것을알수있다. 이 말

은곧내곁에서누군가보살도를행한다

면그가곧관세음보살일수있음을암시

하는것이며, 내가보살도를행하면내가

바로 관세음보살의 화현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보살도는곧대자비심이며,

역시보시행에의지하여존재한다.

보살은자비심의보시로근본삼아

시인도정스님이풀어쓴〈대장부론〉
⑮ 보시의 근본바탕

모든형태는法身서나와

色과心, 둘이아닌하나

영남범패학인모집
본원에서는영남범패의계승과

보존을위하여서울및경기지역에
교육원을개설하였습니다. 

영남범패를탁마할학인을아래와같이
모집하오니많은동참바랍니다.

◆◆

사)대한불교불음원
경기교육원

■개강일시 : 2016년 5월 26일<목요일> 

오후 3시

■교육장소 : 길지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 1로 49 506호) 

■수 강 일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교육내용 : ① 상용의식 및 재의식
② 사물다루는 법
③ 바라 및 승무작법, 화청 등

■수강자격 :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수 강 료 :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문의전화 : 031)483-5528 (길지사 석문스님)

아 래

漢文 / 한글겸용

불교상용의식집

● 제1권(예경/각청) ● 제5권(점안)
● 제2권(천도/시식) ● 제6권(독송집)
● 제3권(수계/방생) ● 제7권(토속의식 모음집)
● 제4권(장의)

“漢文/한글 겸용 불교상용의식집”으로 십여 년
간 공부하시고 사랑해 주신 스님들과 불자님들
께 감사 드리오며 마지막 수정편으로 염불과 경
전공부 한글 염불수행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만 있다면 하는 생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만들었습니다.

발행인 : 금불 장엄사 주지 성묵스님
(경북 칠곡군 기산면 봉산4길-54)

주문처 : 054)974-1345(장엄사)
010-7144-7339(총 무)
010-5277-8024(스 님)

이름을 한번 잘못 지으면 평
생 후회하게 되고 다시 개명
(改名)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
다. 시중(市中)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작명서(作名書)들이
한결같이 수리(數理)와 오행
(五行)에 맞추어 이름을 짓고
있는데, 만약 두 사람의 이름
이 똑 같은 수리(數理)와 오
행(五行)이라면, 두 사람은 똑
같은 이름의 영향력을 받는
다는 논리(論理)가 성립된다.
이에 저자(著者)는 이러한 모
순을 제거하고 본인의 사주
(四柱)와“띠”에 맞추어 짓게
한 것이다. 30여 년간 연구
한 저자의 역리작명법(易理作

名法)으로는 두 사람의 이름이 똑 같아도“띠”가 다르면 운명이
다른 괘상(卦象)이 나온다. 좋은 이름은 수리(數理)와 오행(五行)
은 물론이고, 주역팔괘(周易八卦)에 맞추어 지어야 한다. 주역
(周易)을 전혀 모르는 일반 독자들도 누구나 이 책을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해설(解說)을 하였기 때문에 이 책을 만
나는 순간 눈이 활짝 열릴 것이다. 그 사람의 이름이 길명(吉名)
인지 혹은 흉명(凶名)이지 그 자리에서 바로 판단할 수 있다.

- 머리말 중에서 - 

易理作名法 : 503쪽 (40,000원)
■입금계좌 : 기업은행530-002326-01-014 손상용

※2015년 1월 1일부터 새로 발표한 大法院 선정
人名用 漢字 8,142자 전부 수록

增補易理作名法
(당신도 作名大家가 될 수 있다)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中央會
053)324-2468 / 010-9391-5699


